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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소똥구리류는 뿔소똥구리를 포함하여 65종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근래에는 18여종만이 찾아 볼 수 있고, 텔레비전에서 가끔 소개된 소똥구리는 거의 멸종하였으며, 대형종에 속하는 뿔소똥구리 및 애기뿔소똥구리는 육지에서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잠사곤충부에서는 관찰과 실내사육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 뿔소똥구리와 애기뿔소똥구리의 실내사육법과 그들의 생활환을 밝혀 이미 학계에 보고한 바가 있으며, 애기뿔소똥구리의 산란을 최고 7배이상 유도하여 대량사육의 길을 열었다. 또,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렌찌소똥풍뎅이를 선발하여 실내사육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소똥풍뎅이류는 대형종에 비해 체장이 작기 때문에 항생제 및 구충제에 대한 높은 저항성을 보이며, 대형종이 2~3일된 소똥을 선호하는 반면 소형종인 렌찌소똥풍뎅이는 배설직후의 소똥을 선호함으로써 파리류 방제에도 더 큰 효과가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개발이 착수된 상태이다. 

	 
	 

	 
	1. 애기뿔소똥구리 실내사육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소똥구리과 곤충중 중·대형종에 속하는 애기뿔소똥구리는 비교적 환경 적응성이 뛰어나고 성충 수명이 2년 이상으로 다른 종에 비해 인공증식이 용이한 편에 속한다. 1회 산란시 4~5개의 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애기뿔소똥구리는 우분(소똥)을 공급한 후 12~15일째 제거하면 최고 28개까지 산란을 유도할 수가 있어 실내에서 7배 이상의 인공증식이 가능하다.

	 
	 

	 
	 
	가. 성충사육 및 생활사
  애기뿔소똥구리의 실내사육시 성충은 6월 중순부터 8월 상순에 걸쳐 산란하며 알을 낳은 후 토양에 서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천적으로부터 유충을 보호하고, 유충이 성충으로 우화할 때까지 유충과 함께 머무르는 일종의 반사회성 곤충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야외에서는 산란시 많은 수의 산란형태를 보이지 않지만 산란된 유알의 우화율은 굉장히 높다. 
  애기뿔소똥구리는 우분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암수가 교미하고, 수컷이 똥덩어리를 떼어서 암컷에게 주면 암컷은 수컷으로부터 받은 똥덩어리를 10㎝정도 깊이의 토중으로 운반한 후 산란할 알 수만큼의 똥덩어리로 나눈다. 둥근 공모양으로 나누어 놓은 똥덩어리에 산란공을 우묵히 만들어 놓고 1개씩 알을 낳는다. 
  애기뿔소똥구리는 봄에 산란을 하며, 알, 유충 1령, 2령, 3령 및 번데기 시기를 거쳐 성충으로 우화하는데 똥덩어리 안에서 2~3일을 보낸 후 외부 골격이 굳어지면 단단해진 똥덩어리를 뚫고 완전히 우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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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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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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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데기 

그림 1. 애기뿔소똥구리의 생활사 

	 
	 

	 
	 
	  알은 초기에는 엷은 우유빛을 띠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장경, 단경, 부피가 팽창되고 색깔은 점차 노란색으로 변하며, 부화 약 24시간 전에 두부와 몸체의 형태가 그림 1에서와 같이 육안으로 관찰될 정도로 선명하게 나타난다. 25℃암사육 조건에서의 배자 발육에 필요한 시간은 평균 7.7±1.97일이 소요된다(표 1). 유충은 크림빛 흰색을 띠고, 3번째 복부 체절 등에는 혹이 있으며, 유충의 령구분은 두폭으로 하며, 유충이 들어 있는 똥덩어리를 분할할 경우 어떤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자극에 대한 반응과 외부의 이물질 침입을 방어하는 항세균 물질이라는 설이 있다. 애기뿔소똥구리의 번데기는 길이가 14.5㎜로, 초기에는 누런 황금빛을 띠다가 번데기 경과 12일이 되면서 갈색을, 우화하기 직전에는 암갈색을 띤다. 번데기의 발육경과 일수는 평균 18.4일이 소요된다. 우화한 성충은 똥덩어리를 뚫고 토양표면으로 출현하며, 몸체 길이가 평균 15.0㎜, 두폭이 8.0㎜, 체중이 1.5g이었다. 인공사육한 애기뿔소똥구리의 알에서 성충까지 총 성장기간은 약 50일에서 57일이 소요된다.

	 
	 

	 
	 
	표 1. 애기뿔소똥구리의 발육소요 일수
구     분

발육일수 

평균±SD 

최저 

최고 

알
1령 유충
2령 유충
3령 유충
번데기 

6
3
4
19
17 

12
6
7
23
20 

7.7±1.97
4.7±0.95
5.6±1.14
20.9±1.20
18.4±1.44 



	 
	 
	 
	 
	 
	 

	 
	 
	나. 사육환경
  애기뿔소똥구리의 실내사육 온도는 23~26℃, 습도는 40~50%가 가장 적당하다. 이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우분에 곰팡이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낮은온도에서는 산란은 하지만 유충의 발육이 3~4배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육용기는 애기뿔소똥구리가 자연상태에서 우분을 일정 깊이까지 운반하여 산란용 똥덩어리를 만드는 것을 고려하여 높이 25㎝, 지름 10~15㎝의 원통형 용기가 적당하며, 시중에서 쉽게 구할수 있는 1.5ℓ PET병도 이용이 가능하다. 원통형 용기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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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공증식한 뿔소똥구리, 애기뿔소똥구리 및 실내사육용기 

	 
	 

	 
	 
	껑에는 0.2㎝정도 크기의 구멍을 내어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사육에 이용되는 토양으로는 일반 밭토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소똥구리가 흙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적절한 수분(수분함수율 12~13%)을 가해 주어야 한다. 먹이로 이용되는 우분은 목초를 먹은 생우분이 가장 좋으며, 암수 1쌍에 100~150g을 1주일에 한번씩 공급해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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